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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치아보존법 베스트 3]
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려면 다음 3가지 규칙을 

잘 지켜야 한다! 

1. 식후엔 반드시 칫솔질할 것(3분 안에 3분 동안). 

2. 1년에 두 번 꼭 치과의사를 찾아갈 것. 

3. 남의 일에 쓸데없이 말참견하지 말 것. 

[두 의사]
어느 날 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함

께 바에서 맥주 몇 병을 마셨다.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

던 중 둘 다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. 두 사람은 함께 

밤을 보내기로 하고 여자의 집으로 갔다. 여자는 화장

실로 가 10여 분 동안 철저히 손과 팔을 씻었다. 

일이 끝난 후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다. 

“외과 의사 맞죠? 손 씻는 것 보고 알았어요.” 

그러자 여자가 말했다. 

“마취과 의사 맞죠?” 

남자는 좀 놀라서 물었다. 

“어떻게 알았죠?” 

여자가 답했다. 

“그야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으니까요.”

[화장품보다 맥주가 더 나은 이유]
남편이 아내와 함께 마트로 장을 보러 가서 맥주 한 

박스를 쇼핑 카트에 넣으며 말했다. 

“세일이네. 24캔에 20달러밖에 안 해!” 

이 말을 듣고 아내가 말했다.

“그만둬요. 우린 그런 거 살 돈 없어.” 

몇 칸을 더 돌아다닌 뒤 아내는 40달러짜리 화장품 

크림을 카트에 담았다. 그것을 보고 남편이 물었다. 

“지금 뭐 하는 거야?” 

“얼굴에 바를 크림이에요. 이 크림이 나를 더 예뻐지

게 만들어 준다고요.”

그 말을 들을 남편이 외쳤다. 

“맥주를 샀으면 그거 반값으로도 가능했다고!”

[키워서 먹어야]
수박농장을 찾은 소녀가 농부에게 물었다. 

“아저씨 이 수박 얼마예요?”

그러자 농부가 대답했다.

“어, 그건 10달러야.” 

소녀는 난처한 표정으로 농부를 쳐다보며 말했다.

“제가 가진 돈이 1달러뿐인데…… 그럼 수박을 살 수 

없나요?” 

그러자 농부는 밭에 있는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키면서 

“저건 어때?”하고 물었다.

소녀가 대답했다.

“좋아요. 하지만 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, 한 달 후

에 찾아갈 게요.” 

[혼전 성관계란?]
유명 연예인의 혼전 성관계가 신문에 크게 기사화

됐다.

이 기사를 본 각계의 의견은 직업군에 따라 다양

했다.

교통경찰 : 속도위반이군. 딱지 감이야.

산부인과 의사 : 고객이 한 명 더 늘었군.

정치인 : 사전 선거운동이야. 

산악인 : 미지의 산에 사전 답사를 했군.  

세일즈맨 : 샘플이 필요했던 모양이지?  

법무사 : 일찍이 가등기를 해 두었는데.  

차표 창구 직원 : 일찌감치 예매를 했군요.  

[착한 아내]
아내와 함께 미술관을 둘러보던 남편이 나뭇잎 몇 

개만으로 몸을 가린 여자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

고 넋이 나간 채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봤다. 그러자 

아내가 남편한테 부드럽게 제안했다.

“여보∼ 가을에 다시 한 번 오자고요!”

그러자 남편 왈,“가을에 오면 나뭇잎이 떨어질까?”

[침대 시트]
어느 날 영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영화관으로 나들이

를 갔다. 여전히 어렵기만 한 시어머니께 점수도 따고 

친해질 수 있는 시간도 만들기 위해서……. 

한창 영화를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서 

뜨거운 정사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. 어찌나 민망

하던지 영희는 살며시 시어머니 눈치를 살폈다. 바로 

그 순간 영희는 자신에게 닿는 시어머니의 손길을 느

꼈다.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시어머니는 말씀

하셨다.

“저 침대 시트 예쁘잖니?”


